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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 조작과 나노칩 시술이 성행하는 시대,
발레리나의 과학 시술을 금지하는 서울시립발레단.

전설의 발레리나 신수연의 딸이자 엄마의 꿈을 짊어진 제나,
제나와 절친한 사이였지만 재능의 차이를 느끼고 열등감과 질투에 빠진 소율.

두 사람이 꿈을 향해 각자 흔들리며 나아가던 어느 날,

죽은 수석 무용수 송라희가 나노칩 시술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

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의 핸드폰에서 의문의 파일이 발견되는데…



▷ �소설 속 ‘제나’는 재능을 타고난 천재 발레리나지만, 마음속으로는 천문학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습니다. 내가 
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?

▷ 위에서 적어본 내용을 토대로,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진로를 생각해봅시다.

잘하는 일

좋아하는 일

▷ �나는 소설 속 ‘소율’처럼 다른 친구에게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?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 왜 
그런 감정을 느꼈는지, 그때 나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생각해봅시다.

▷ �유전자 조작, 나노칩 시술 등 몸을 개량하는 과학 시술이 보편화된 사회를 상상해봅시다. 만약 내가 『턴아웃』의 
배경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면, 더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위해 과학 시술을 받을 것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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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�최근 챗GPT, AI를 이용한 작품으로 인해 문학, 미술 분야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, 이와 관련된 사
건을 조사해보고, ‘AI가 만든 작품은 예술인가?’에 대한 나만의 답을 생각해봅시다. 내가 생각하는 ‘예술’이란 무
엇인가요?

❶ 예술계에 일어난 인공지능 관련 사건

❷ AI가 만든 작품은 예술인가?

❸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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